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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 :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
요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.

        ( 국민일보 11.9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)
1. 기사내용 
□ 국민일보는 11.8일 ‘공자위’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…전

문성 결여 우려 제하 기사에서

ㅇ “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”,

ㅇ “위원을 추천한 국회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”,

ㅇ “ㅇㅇ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

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□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령*에서 규정한 요건을 

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

판단하고 있습니다.

    *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3조(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) : 2. 경제학‧경영학‧재무이론 
상법,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‧‧‧

ㅇ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

경험*을 갖추고 있으므로,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*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(’09년~’10년),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(’16년~’18년), 금융회사 
사외이사(’15년~현재) 등 경력 보유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
